
모두 발언
(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23. 4. 3 )

【 3월 수출실적 평가 및 전망 】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수출 증감률 추이(%) : (‘22.12월) △9.6 → (’23.1월) △16.6 → (2월) △8.6 → (3월) △13.6

다행히 무역적자 규모는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면서

1월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최근 무역수지 추이(억불) : (’23.1월) △126.5 → (2월) △53.1억불 → (3월) △46.2억불

그러나, 글로벌 고금리 기조 속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우리의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과 함께

강력하고 속도감 있는 수출드라이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 범부처 수출지원 실적 및 계획 】

정부는 지난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대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관련 부처가 모두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한 달간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UAE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 파견(’22.3월)을 통한 

20억불 이상의 계약 체결과 함께,

녹색산업, 스마트팜 등의 분야에서 

중동 국가와 대규모 수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등 

정상경제외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에 필수적인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 인허가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 신속히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관세청에서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조달청에서는 158만불* 규모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수출 부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특장차 74만불 수주, 필리핀·태국에 EVA Roller(바다 부표) 84만불 수주

아울러, 기업애로 해소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부처간 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선박 부족에 따른 완성차 업계의 물류애로는

컨테이너 수송방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트라가 보유한 전세계 117개 콜드체인 인프라를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인증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인증지원단｣을 금주 중에 개소하고

해외인증 종합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입니다. 



수출마켓팅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범부처 합동 박람회를 

올해 독일과 태국에서 2차례 개최할 계획입니다.

4월 중에는

조선산업, 디지털산업, 의료기기, 녹색산업, 수산식품, 디자인 등

분야별로도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對日 수출 지원 방안 】

지난 3월 16일 한일 정상은

양국 관계 정상화에 뜻을 같이 하였고,

양국간 경제협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계기이자,

우리나라 제품의 일본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정상회담 이후 피어나는 

한일 경제계 협력 무드를 가속화 하고,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對日 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반도체, 전기차 등 일본의 첨단산업 공급망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마켓팅 지원과 양국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본 내 한류의 재확산이

농수산식품, 패션, 콘텐츠 등의

일본시장 진출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시회, 상담회 등 판로 개척과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본의 디지털・녹색 전환 정책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이 함께 하는

협력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기업간 협력이 우호적 여건 하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채널 재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당부말씀 】

올해 1분기가 지난 현 시점에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 수출플러스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올해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간 내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출지원예산(약 1.5조원)을 

상반기에 60% 이상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수출계약 한 건이 아쉬운 시기인 만큼

수출현장을 자주 찾아

기업의 애로를 경청하고 적극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